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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교통DB센터는 2003년부터 전국 및 광역권
의 기종점 통행행렬과 교통망 자료로 구성된 국가
교통DB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 국가교통DB를 이
용해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와 타당
성조사(국토교통부)가 수백 건이 수행되었다. 이 
중 일부 시설이 개통되어 현재 공용 중이다. 본 연
구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당시 예측교통수요와 현
재의 교통수요를 비교하고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0~2011년 개통된 도
로/철도 사업들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교통계획, 
토지이용계획, 사회경제지표 예측의 오차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교통수요분석을 위한 국가교통
DB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교통수요예측 오차의 유형

   교통수요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오차의 유형구분 또한 
간단하지 않다. 또한 어떤 오차는 하나의 유형으
로 설명하기 힘든 다차원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
다(Mackie and Preston, 1998). 그럼에도 불구
하고 체계적 연구수행을 위해 오차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 1>와 같이 기초
자료의 불확실성, 모형의 한계, 모델링 과정의 오
류, 관행·기관문화에 의한 편의로 구분할 수 있다
(World Bank, 2005), Committee for Determi-
nation of the State of the Practice in Met-
ropolitan Area Travel Forecasting, 2007). 이
중 관련 계획의 불확실성, 인구통계적·사회경제적 
자료의 신뢰성이 대표적인 오차 원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Flyvbjerg et al., 2006; De Jong et al., 
2007). 본 연구에서도 이 두 요인을 중심으로 통행
수요예측의 오차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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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차 현황 및 원인 분석

   <표 2>, <표 3>은 철도와 도로사업의 통행량(교
통수요), 사회경제지표, 관련 계획의 오차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기초자료를 KTDB, 공인자
료, 비공인자료로 분류하였다. KTDB는 국가교통
DB센터에서 배포한 자료를, 공인자료는 국가교통
DB센터 설립 전 한국교통연구원(KOTI), 한국개
발연구원(KDI), 서울연구원(SDI) 등에서 배포한 

자료를, 비공인자료는 교통수요분석사업 분석가
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자료를 의미한다. 두 표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통수요예측의 오차는 도
로사업보다 철도사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해외 관련 연구(예컨대, Flyvbjerg et al. (2006))
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사회경제지표의 오
차율은 도로/철도사업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인구통계자료의 오차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
나, 경제활동지표(GRP, 지방세 등)의 오차율은 매

79

표 1. 오차의 유형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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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로사업의 오차율 분석

표 2. 철도사업의 오차율 분석

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토지이용계
획, 교통계획의 오차율은 도로/철도사업 모두 매
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
자료(KTDB, 공인자료, 비공인자료) 별 통행량, 사
회경제지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측면의 오차

율의 차이는 오차의 절댓값과 표본 수 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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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최근(2010, 2011) 개통된 도로/철
도사업을 대상으로 교통량과 교통수요 추정에 적
용된 인구통계적·사회경제적 지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자료의 오차율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
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등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교통수요분석 당시의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교통량 등의 예측
치와 실측치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수요분석의 오차율은 도로사업보다 철
도사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교통수요예
측에 적용되는 독립변수 중 인구통계자료를 제외
한 사회경제지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예측치
의 오차율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
한 독립변수 예측의 오차가 교통수요분석 오차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초자료에 따
른 교통수요예측의 오차율은 오차의 절댓값과 표
본 수 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 KTDB 구축을 
위한 독립변수의 선정과 적용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통계자료의 오차율은 매우 낮
은 반면, GRP 등 경제활동 지표의 오차율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통행발생 모형 구축 시 
인구나 가구 수 등 인구통계자료의 적용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활동 변
수의 경우 큰 오차율을 보이고 있는 GRP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의 발굴이 필요할 것
이며, 이때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제 
유가 자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토지
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관련 계획의 오차율이 도

로/철도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므
로, KTDB 구축 시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하
며 관련 계획의 유형, 규모, 반영시기에 따른 적정
한 반영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유사연구의 계속 수행을 통한 시사
점 도출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4대 오차유형의 근
본적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와 유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충분한 표
본 수를 확보한다면 보다 신뢰성 높은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사후평가 보고
서 등의 1차 자료를 심층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전략적 방향을 도출할 필요도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시간/예산의 제약으로 교통
수요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량적 분
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교통수요분석
의 오차를 분석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4대 유
형별/유형 간 오차원인분석과 오차의 근본적 해
결을 위한 KTDB의 발전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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